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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3. 1. 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을

차질없이 추진 중
(1.3일 전자신문 ｢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핵심 교육사업 예산

축소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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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인 ‘반도체 아카데미’의 예산이 절반

이상 삭감되어,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필요 인력을 양성하기

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

□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, ‘23년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지원을

위한 정부 예산안을 23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, 동 예산은 국회

논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었음

ㅇ 산업부는 동 예산과 반도체산업협회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활용

하여,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

올해 상반기 내 교육을 개시하여 연내 520명을 양성할 예정임

□ 한편, 산업부·교육부·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「반도체 관련 인재

양성방안(’22.7월)」에 따라 반도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

하고 있음

- 2 -

ㅇ 산업부는 금년 예산 882억원을 투입하여 8,300명의 인력을 양성

할 계획이며 반도체 아카데미, 반도체특성화대학원, 민관공동투자

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

ㅇ 또한, 교육부 등도 반도체특성화대학,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,

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 등을 통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

약 3,9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

※ 문의 : 반도체과 이규봉 과장(044-203-4270) 라정인 사무관(4276)


